
2022년 9월 30일 (금) 배포 14:00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더봄운영팀

담당 : 박아름 팀장 (070-4153-7271) 김현지 실장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카라 더봄센터, 

세계 농장동물의 날과 세계 채식인의 날을 맞아 

10월부터 시민 봉사자에게 비건 식사 제공

- 비건은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동물성 식품 먹지 않아

- 공장식 축산 체제 하 국내에서 연간 10억 마리 이상 고통스럽게 살다 도살돼 

- 육식을 줄이려는 생활 실천 운동 확산될 수 있도록

 공장식 축산 철폐와 육식주의 타파 캠페인을 펼쳐온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10월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과 10월 1일 세계 채식인의 날을 맞아 파주에 소재한 더봄센터에서 시민 봉사

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비건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비거니즘이란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

하며, 비건은 비거니즘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비건 식단에는 고기, 생선, 해산물, 우유, 알 등 

육류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이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 

 세계 농장동물의 날은 인간의 착취로 희생 당하는 농장동물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1983년 지정되었으

며 해마다 10월 2일이면 세계 곳곳에서 농장동물의 고통을 알리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650억 마

리 이상의 농장동물이 도살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국내에서도 공장식 축산 체제 속에서 연간 10억 마리 

이상의 농장동물이 물건 취급되며 고통스럽게 살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0월 1일 

세계 채식인의 날은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 채식 연맹이 지정한 날로서 동물성 식품을 

피하고 채식이 권장된다.

 더봄센터는 동물복지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카라의 동물 보호소이자 반려동물 캠페인 기지로서 파주 

법원읍에 지난 2020년 개관했다. 더봄센터에서는 매월 정기적인 시민 모집으로 구성된 '더봄 봉사대' 활

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별 10인의 봉사자들이 위기 속에서 구조된 

동물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라의 더봄센터 김현지 실장은 "세계 농장동물의 날과 세계 채식인의 날이 있는 뜻깊은 10

월을 맞아 구내 식당에서 시민 봉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한달간 비건 점심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육식을 

줄이거나 끊고자 하는 일상 실천을 이어나가려 한다"며 "육식을 줄이려는 생활 실천 운동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돼 동물을 대거 구조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라는 '나의 채식일기', '내가 하는 비거니즘', '고기 아닌 생명으로', '고통 없는 식탁', '미트 프리 투데

이' 등 농장동물을 위한 일상 실천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물

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돼지, 염소, 닭 등 농장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는 미니 팜 생츄어리를 운영중이기

도 하다. 한편 더봄 봉사대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 1~2회, 월 최소 4회 

이상의 필수 참여가 요구되고 모집기간중 카라두잉(karadoing.org)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민 봉사자

들에게 비건 점심식사는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끝)

참고자료 - 카라 더봄센터에서 제공되는 비건 점심식사의 예


